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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는 4월 2일 개막하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정규시즌에 앞서 해설위원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규시즌-한국시
리즈(KS) 통합우승을 달성한 KT 위즈가 2년 연속 우승
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었고, 대부분이 KT와
LG 트윈스의 KS 격돌을 예상했다.

이번 설문에는 장성호, 박용택, 유희관(이상 KBSN스
포츠), 이순철, 이종열, 이승엽(이상 SBS스포츠), 심재
학, 박재홍(이상 MBC스포츠+), 양상문, 김재현(이상 SP
OTV) 해설위원이 참여했다.뀫8명이 찜한 KT, 올해도 우승?

KT는 지난해 투타의 완벽한 밸런스를 앞세워 창단 첫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유한준의 은퇴 등을 제외하면 전력
누수가 크지 않아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A) 박병호의 가세로 전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순철 위원과 양상문
위원은 “KT는 선발 전력이 가장 안정적인 팀이고, 박병
호의 합류로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과 공격력을 보강했
다”고 입을 모았다. 유희관 위원은 “지난해 통합우승으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다. 부상 없이 선발진이 돌아가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밝혔다.뀫LG-SSG, 가장 강력한 대항마?

다른 의견도 있었다. KT를 택하지 않은 2명의 해설위
원은 각각 LG와 SSG 랜더스를 꼽았다. LG는 강력한 마
운드를 앞세워 시범경기 1위(8승3무2패)에 올랐다. SSG
는김광현의복귀로초호화선발진을 구축할수있다는희
망에부풀어있다. 장성호 위원은 “LG는야수진에손을댈
부분이 없고, 신구조화도 완벽하다. 10개 구단 중 뎁스가
가장 두껍다”, 이승엽 위원은 “박해민의 기동력이 LG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현 위원은 “SSG는
김광현이 돌아와서중심을잡아줄것”이라고예측했다.뀫KS 매치업은 KT-LG?

8명이 KT와 LG가 KS에서 만날 것으로 내다봤다. KT-
SSG, SSG-LG의 매치업을 점친 이도 있었다. 박용택 위
원은 “결국 야구는 투수놀음이다. KT는 7선발까지 준비
할 수 있는 투수력이 강점이다. LG도 국내투수들의 역할
이 큰 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열 위원은 “올해도 투수력
이 좋은 팀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순철 위원
은 “SSG는 문승원과 박종훈이 언제 돌아와서 힘을 보탤
수있느냐가관건”이라고지적했다. ▶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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꺎선발진 안정…박병호 합류로 전력 더 강해져
시범경기 1위 LG·김광현복귀한 SSG 대항마꺏

꺎디펜딩챔프KT우승꺏 8명압도적

국내 프로야구가 4월 2일 개막전을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난다. 3년만의
개막전 100% 관중 입장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올 시즌 프로야구
는 김광현(SSG)과 양현종(KIA)의 국내 복귀, 이대호(롯데)의 은퇴투어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스포츠동아DB

꺎올 시즌 우승팀은?꺏 야구 해설위원 10인에 물었다

꺎반갑다 야구야!꺏…프로야구 내일 개막

현빈♥손예진 꺋결혼잭팟꺍
부부가된두톱스타,한류파워·시너지도대박

꺋사랑의 불시착꺍 아시아·日 한류 주도현빈,中무대새영화 꺋하얼빈꺍도주목中 웨이보도 메인창에 결혼 소식 띄워한한령 해제땐 최대 수혜자 부상 가능

‘결혼의 행복한 새 출발, 이제
한류 시너지로 이어간다.’

동갑내기 톱스타 커플 현빈
(40)·손예진이 3월의 마지막 날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이후 일궈
낼한류시너지에대한국내외기
대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의한한령해제에대한관측이조
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한류스타의 위상을 다져온 두 사
람이그마중물역할을할것이라
는기대섞인전망도나온다.

뀫한류 불 지핀 ‘사랑의 불시착’
이는 현빈과 손예진이 주연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힘에서부터 나온다. 드라마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
지 20%대(닐슨코리아) 시청률
로 국내 인기를 모았다. 두 사람
은 이를 무대로 사랑의 결실을
맺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남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20년 일
본 한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여
전히 일본 넷플릭스 ‘많이 본 TV
쇼(프로그램)’ 10위권을 유지하
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올해 2월 초에는 5위권
에 재진입하기도 했다.

뀫한류 시너지, 중국에서부터
손예진은 2018년 정해인과 주

연한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3월3일 중국 최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아이치
이에서 공개했다. 2016년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으로 본격화한
중국의 한한령 규제 이후 현지
정식 방영한 첫 한국드라마이다.
손예진은 중국에서도 명성을 재
확인하며 아이치이의 급상승 차
트 1위에드라마를올려놓았다.

현빈에 대한 관심도 손예진
못지않다. 중국의 SNS인 웨
이보가 손예진과 결혼 소식을
메인 창에 띄울 만큼 현지 팬
들의 관심 속에 중국을 주 무
대로 하는 새 영화 ‘하얼빈’으
로도 큰 기대를 모은다. 조국
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거는
독립투사의 이야기로, 현빈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촬영에
나선다.

올해 개봉할 두 편의 영화에
도 아시아권의 관심이 쏠린다.
황정민과 함께 주연한 ‘교섭’을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태
국 등 아시아 14개국에 선 판매
했다. 영화계는 유해진과 콤비
호흡을 맞추는 ‘공조2:인터내셔
날’을 향한 해외 러브콜도 이어
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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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특급 한류스타 부부가 탄생했다. 현빈과 손예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 애스톤하우스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축복 속에 세기의 결
혼식을 올렸다. 사진제공｜VAST엔터테인먼트

1000만원어치야구용품타기퀴즈 ▶9면


